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뤼도비크의 피아노

뤼 도비크는 접이식 의자 몇 개를 들고 거리를 가로질렀어요. 오늘은 

일요일이었고, 이제 곧 교회가 시작될 시간이에요. 토고에서 뤼도비크가 

다니는 지부는 늘 자리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뤼도비크는 항상 할아버지 집에서 

의자를 가져오곤 했어요.

“좋은 교회 놔두고 왜 그런 판잣집 같은 작은 교회에 가는 거야?” 누군가 

뒤에서 소리쳤어요. “너희 교회는 앉을 의자도 없잖아!”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며 비웃었어요.

뤼도비크는 못 들은 척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그저 옳은 일을 할 뿐이야.’

뤼도비크는 10살 때 처음으로 교회를 알게 되었어요. 지금은 12살이고요. 

뤼도비크네 가족은 최근에 침례를 받았어요. 신권을 받은 뤼도비크는 성찬 

전달을 도왔어요. 뤼도비크는 점심 값을 아껴서 매주 성찬식에 사용할 빵도 직접 

샀어요. 뤼도비크는 하나님 아버지께 봉사할 수 있어서 기뻤어요.

교회 모임이 시작될 때가 되자, 작은 방이 꽉 찼어요. 뤼도비크가 가져온 

의자에 앉은 사람도 있었고, 서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노래를 부르면서 모임이 시작되었어요. “애통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부르시네.” 

뤼도비크도 노래를 불렀어요. 뤼도비크는 교회에서 노래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교회 모임이 끝나고, 뤼도비크는 노래를 흥얼거리며 의자를 치웠어요. 집에 

가는 길에서도 흥얼거림은 멈추지 않았죠. 그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뤼도비크는 장난감 피아노 건반을 꺼냈어요. 어쩌면 찬송가 “애통하는 

이스라엘”을 연주하는 방법을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뤼도비크는 음을 흥얼거리며 제대로 칠 때까지 이리저리 건반을 눌러 

보았어요. 그러다 곧 노래 전체를 연주할 수 있게 되었어요.

뤼도비크는 찬송가 녹음본을 가진 가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냈어요. 

뤼도비크는 녹음된 음악을 들으며 다른 곡들도 익혔어요. 그리고 연습하고, 또 

연습했죠.

“교회에서 노래를 부를 때 네가 반주를 해 보면 어떻겠니?” 아빠의 말씀에

뤼도비크는 가슴이 철렁해졌어요. “너무 부끄러워요. 그러다 틀리면 

어떡해요?” 뤼도비크가 말했어요.

“그럴 땐 계속 연주를 이어 가면 돼.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훌륭한 

피아노 연주자란다.”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루시 스티븐슨 이웰

교회 잡지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함)

온  땅 의  개 척 자 들

토고는 
서아프리카에 있는 

작은 나라예요.

현재 그곳에는 
21개의 와드와 
지부가 있어요.

토고의 공식 언어는 
프랑스어예요.

Comment ça va?

Je vais  
bien, merci.

이제 뤼도비크는 
어른이 되었어요. 
뤼도비크와 그의 
아내 베네딕트는 
음악을 사랑해요.

뤼도비크는 집에 
진짜 피아노가 있고, 
교회에서는 오르간을 

연주해요.

뤼도비크는 
선교사에게 악보 
보는 법을 배운 후 

피아노를 더 잘 칠 수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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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일요일, 뤼도비크는 의자와 

함께 장난감 건반도 교회로 가져갔어요. 

개회 찬송을 부를 차례가 되자, 

뤼도비크는 떨리는 마음으로 건반 위에 

손가락을 올렸어요. 그리고 연주를 

시작했어요. 모두가 그 연주를 따라서 

노래를 불렀어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뤼도비크는 그 후로 매주 일요일에 

교회에서 피아노를 연주했어요. 연주를 

망칠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만두지 

않았어요. 치기 너무 어려운 곡은 피아노 

없이 뤼도비크가 지휘를 하며 노래했어요.

뤼도비크는 환하게 웃음을 지었어요. 

누군가의 집을 빌려 교회 모임을 하는 건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았어요. 남들에게 

놀림을 받는 것도요. 중요한 건 바로 

뤼도비크가 자신의 재능을 활용해서 

하나님께 봉사한다는 것이었죠. 

뤼도비크는 하나님 아버지께 봉사할 수 있어서 기뻤어요.
뤼도비크는 하나님 아버지께 봉사할 수 있어서 기뻤어요.

 고학년 어린이를 
위하여




